
2026년 설날 가정예배

     슬기로운 가정,

     믿음의 가정



설날 가정예배
묵 도--------------------------------------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559장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기 도--------------------------------------맡 은 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죄에 매여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

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서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가족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

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되게 하셔서 매일 기쁨과 감사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7:24-27(새번역) -----맡 은 이
24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25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26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27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말 씀--------------------------------------맡 은 이

우리가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

엇일까요? 예수님은 집을 짓는 두 사람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리석다

고 책망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갈피를 못잡고,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다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슬기롭

다고 칭찬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갑작스런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과 마음 한 

가운데 자리잡아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올 한 해 동안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묻

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의 칭찬 받는 슬기로운 

사람, 슬기로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들이닥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

들어 흔들리지 않고, 말씀따라 행하는 슬기로운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 송-------------- 204장--------------다 같 이

1.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2.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3.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후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 기 도 문--------------------------------------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